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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 29년간의 도서관을 주제로 한 뉴스 기사 37,818 건을 대상으로 

양적 분석과 내용분석을 통해 도서관에 대한 언론 보도 경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시기별, 

주제별, 언론사 유형별 기준에 따라 언론 보도의 양적 변화 추이를 분석한 후, 키워드 빈도 분석과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시기별 보도 내용의 변화 추이와 기사에 내재된 언론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언론은 도서관의 정보제공 기능과 교육적 기능, 그리고 문화적 기능에 주된 관심을 보였으며, 

언론의 관심 주제 변화 추이는 사서직 처우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도서관계 이슈의 변화 추이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언론이 도서관 기사 보도에 대해 취하는 주된 태도는 보도기능과 

광고기능인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In this study, quantitative and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on 37,818 news articles 

that were reported on the subject of ‘library’ for 29 years from 1990 to 2018 in order to 

analyze the tendency of media coverage about ‘library’. First, the quantitative change in 

media coverage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criteria by time, subject and media type. 

In addition, keyword frequency analysis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trends of the contents of the press and the frames inherent in the pres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edia showed a major interest in the library’s informational, 

educational, and cultural functions, and the trend of the subject’s interest was generally 

consistent with that of the library community, except for the issue of librarianship. Lastly, 

the main attitudes that the media take toward the reporting of library articles were the 

reporting and advertising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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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도서관 서비스는 장서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

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다원화 사회에서 이용

자의 요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세분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도서관에서는 이용자 중심의 정보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이용자의 특성과 

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해야 한다.

도서관계 내부에서는 도서관이 이 사회를 위

해 꼭 필요한 기관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

렇기 때문에 도서관이 사회 변화를 이끌 수 있

도록 우리 스스로 도서관의 진화된 기능, 역할

과 의미를 끊임없이 부여하고, 이를 실제 세계

에 구현함으로써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도서관

계 내부에서 만들어낸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청사진이 도서관 외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

지고 있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도

서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이해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도서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어떻

게 알아낼 수 있을까? 

신문은 사회의식의 표현수단으로서 대중의 

관심과 요구와 같은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김혜경, 2011). 그러나 한편으로는, 특정 사안

에 대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의제설정이론(agenda setting theory)에 

의하면, 미디어가 반복된 뉴스 보도를 통해 의

식적, 무의식적으로 현재 진행되는 이슈에 대

해서 대중의 생각이나 의견을 설정한다는 것이

다(정인숙, 2013). 신문은 어떤 사안에 대해 대

중의 인식을 조성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형성

된 대중의 인식을 다시 기사에 반영하기도 한

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신문은 한 사회의 

대중들이 특정 시기에 공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가치를 분석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상이라 할 

수 있다(김혜경, 2011). 

뉴스 기사는 당시의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 동안 일 단위로 축적된 방대

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로, 뉴스 빅데이터를 활

용하면 어떠한 현상에 대해 시계열을 기반으로 

그 담론이나 논조, 동향 등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한승희, 2018). 그러므로 신문에 보도된 

도서관 관련 기사를 분석하는 것은 우리 사회

에서 도서관의 역할과 사회적 요구가 시기별로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김지혜, 2018).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도서관 관련 기사의 

분석을 통해 언론은 도서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도서관은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인

식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미디어 프레이밍과 뉴스 내용 분석

프레이밍(framing)은 커뮤니케이션, 정치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어온 분석 방

법론으로, 사회학자 고프만(Goffman, 1974)에 

의해 주창되었다. 이 이론은 사람마다 사물을 바

라보거나 해석할 때 사용하는 준거 틀(frame)

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가치와 관점에 따라 

사회 현상을 이해한다는 데에서 출발한다(두산

백과, 2019). 특히 인지언어학자 Lakoff(2004)

는 프레임을 “본질과 의미, 사건과 사실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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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정하는 직관적 틀”이라고 정의하며, 인

간의 사고는 복잡한 현상을 설명할 때 이용하

는 핵심적 은유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

이 정치․사회적 의제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나

타나는 경험과 태도는 언어 구조 안에서 만들

어지는 프레임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사용되는 미디어 프

레이밍(media framing)은 뉴스 미디어가 어

떤 사회적 이슈나 사건의 보도 내용을 제공하

는 과정에서 특정한 프레임을 이용함으로써 수용

자의 뉴스 해석과 이로 인한 여론형성 과정에 영

향을 미치는 과정을 의미한다(두산백과, 2019). 

일반적으로 대중들은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한 간접 경험에 의

해 세상을 보게 되고, 미디어는 세상에서 일어

나는 많은 일 중 일부만을 부각시켜 보도하게 

된다(김은주, 방정배, 2010). ‘선택’과 ‘배제’라

는 프레이밍의 속성을 통해 언론 보도는 현실

의 특정 측면만을 차별적으로 부각시키게 되므

로 대중은 뉴스 프레임을 선별된 통해 주요 이

슈를 인식하게 된다. 또한 같은 사건에 대한 뉴

스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관점이나 결과에 대

한 함의가 다르면 상이한 프레임을 가지게 되

며, 이는 결국 뉴스 수용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은혜, 김영욱, 2007). 

언론 보도의 프레임을 분석하기 위한 여러 연

구에서 언어 네트워크 분석법을 사용하고 있다. 

언어 네트워크 분석은 텍스트에 출현한 단어를 

수작업으로 추출하고 분석하는 전통적인 내용 

분석 기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한된 방법

론이다(박한우, Leydesdorff, 2004). 이 방법에

서는 단어 간의 동시출현빈도(co-occurrence)

를 바탕으로 의미 네트워크 행렬을 만들어서 

텍스트 내에서 차지하는 단어의 강도와 단어 

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네트

워크를 기반으로 텍스트의 의미적 내용을 분석

할 수 있다(이수상, 2012). 

양명철과 한혜경(2014)은 이주민 관련 보도 

기사에 대한 프레임을 분석하기 위해 2003년과 

2004년 두 시기에 보도된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기사에 언어 네트워크 분석법을 적용한 결

과, 두 언론사가 이주민 관련 기사에 사용한 중

심단어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

윤정, 손지현, 송영지, 권혜민, 박로사, 이교창, 

차민학과 배병규(2018)는 우리나라 5대 일간

지에 보도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기사에 대해 

행위자별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고, 

피해자, 행위자, 매개집단으로 구별되는 행위자

에 따라 언어 네트워크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

음을 발견함으로써 언론이 갖고 있는 환경재난

에 대한 경직된 태도가 피해자에게 관심을 갖

기 어려운 구조임을 밝혀냈다. 정원준(2018)은 

2016년에 발생한 사드(THAAD) 이슈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갈등 쟁점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

기 위해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련 뉴스를 대상으

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하였으며, 그 결

과 각 국가마다 뉴스기사에서 나타난 쟁점이 다

르게 나타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2.2 도서관 뉴스 보도 분석

프레임 이론에 근거하면, 도서관에 대해 언

론이 어떠한 이슈를 선택하고 부각시키는가에 

따라 수용자의 판단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이 도서관에 대해 취하는 프레임

을 통해 대중들은 도서관에 대한 인식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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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도서관을 주제

로 한 뉴스 기사의 내용을 분석하면 언론이 도

서관에 대해 어떠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사회와 국민들이 도서관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직․간접적

으로 알 수 있다. 

도서관 뉴스 보도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송승섭(1994)은 1991년 한 해 

동안 생산된 7개 중앙 일간지의 도서관 관련 기

사 209건을 대상으로 15개 주제로 구분하여 내

용분석을 통해 사회에 반영된 도서관 문화의 

정체성과 위상을 밝혀냄으로써 도서관이 사회

의 시대적 환경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도서관 관련 기

사 내용은 사회의 변화 및 요구와 유의한 관계

가 성립되며, 도서관 관련 기사의 게재 빈도는 

사회의 변화 요구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도서관 관련 기사가 도서관에 대

한 사회적 평가를 수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용근(2007)은 2000년 이후 신문 보도에서 

도서관을 다룬 특집 기사를 대상으로 언론에서 

도서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관종별로 분석하였다. 김혜경(2011)은 1990년

부터 2009년까지 10대 일간지에 보도된 도서관 

관련 기사 6,306건에 대해 5년 단위로 시계열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시기별로 관

심이 되는 이슈가 변화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공공도서관과 도서관 서비스에 편중되어 기사

가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김지현(2018)의 연구에서는 2000년부

터 2017년까지 18년 동안 4대 일간지에 보도된 

3,065건의 신문 기사를 대상으로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언어 네트워크 

분석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2000년 초반

에는 정보와 이용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었으

나, 2006년부터는 도서관의 운영과 개관, 문화

에 대해, 그리고 2012년 이후에는 지역 주민과 

문화에 대해 주로 다룬 것을 확인하였다. 

관종별 연구로는, 이용훈(2006)은 ‘기적의 도

서관’에 대해 다룬 신문 기사를 대상으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시민들

이 도서관에 대해 원하는 것의 핵심은 어린이

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활성화라는 것을 확

인하였다. 김영아(2010)는 2002년부터 2008년

까지의 4대 일간지에 나타난 학교도서관 기사

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학교도

서관 활성화 사업’ 초반과 후반에 기사가 편중

되어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언론의 관심

이 꾸준하지 않았으며, 전담인력 배치에 관한 

기사의 비중이 매우 적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

리고 언론이 사회의 여론을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문제는 학교도서관의 지속

적 관심과 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

장하였다. 김지혜(2018)는 1990년부터 2017년

까지 28년 동안 국내 8대 일간지에 보도된 347

건의 공공도서관 관련 신문기사에 대해 10년 

단위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그 동안 언론에서 다룬 의제의 많은 부분

이 인프라 확충과 같은 외연적 이슈에 집중되

어 있었으며, 사서에 대한 이슈가 거의 논의되

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해외 연구 조사 결과,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

술지 논문이나 도서관의 SNS를 대상으로 한 

내용분석을 시도한 연구들은 다수 있었으나, 

도서관을 다룬 신문기사를 대상으로 한 내용 

분석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만, Jack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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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2013)은 유명한 사서들의 블로그를 대

상으로 한 내용 분석 연구를 통해 사서들이 전

문가 개발, 도서관 관련 정치적 이슈, 도서관 관

련 연구 결과의 배포에 블로그를 활용하고 있

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선행연구 결과의 분석을 통해, 

도서관 관련 언론 보도를 분석하면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슈의 특징과 변화 흐름

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

가 도서관에 대해 어떤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

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기존 연구들은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특정 관종에 대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의, 일

부 일간지에서만 발간하는 신문기사를 대상으

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도서관

에 대한 언론 프레임의 변화와 그 내용에 대해 

시계열 분석을 기반으로 의미 있는 연구 결과

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관

종을 구분하지 않고 신문 종수를 제한하지 않

으면서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보도된 뉴스

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2.3 1990~2018년 도서관계 주요 이슈

도서관에 대한 언론 프레임을 분석하는 것은 

도서관의 변화를 이끌어온 정책이 실제로 대중

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이해하

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언론 프레임이 어떤 양상을 나

타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도서관계에 

있었던 주요 이슈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도

서관계의 주요 이슈는 그간의 우리 도서관 정

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도서관 

정책은 도서관 제도와 운영의 기본 방향을 제

시하고 있으며, 이 정책을 바탕으로 실제 도서

관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도서관 정책은 문

교부에서 담당하여 왔으며, 1963년 도서관법이 

제정되고 도서관이 본격적으로 국가차원의 정

책업무가 된 이후, 우리 도서관계는 크고 작은 

정책의 변화를 통해 오늘날의 도서관 문화를 

구축해왔다. 1990년에 문교부가 교육부와 문화

부로 분리되고 도서관 업무가 문화부(현, 문화

체육관광부)로 이관되면서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주무부처의 변경은 도서관의 

정체성이 교육기관보다는 더 포괄적인 함의의 

문화기관으로 규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윤희

윤, 2010).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문

화부로 이동한 1990년부터 현재까지 도서관계

의 정책 변화과정과 그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

을 살펴보기 위해 윤희윤(2010)의 연구와 한국

도서관협회 발간 ｢도서관문화｣에서 2000년 이

후 매년 발표하는 ‘도서관계 10대 뉴스’를 분석

하여 5년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내

용은 <표 1>과 같다. 

첫번째 시기(1990~1994)는 도서관 주무부

처가 문화부로 이동하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을 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문화적 기능이 자리

잡는 기틀을 마련한 시기라 하겠다. 

두번째 시기(1995~1999)는 전자도서관 구

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외환위기와 함

께 도서관 명칭변경 논란과 국가 DB 구축 공공

근로사업 등과 같은 이슈들로 인해 도서관계와 

도서관 전문직의 지위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시

기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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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주요 이슈

1990~1994
∙문화부(’90 ￫ 문화체육부(’93)) 신설: 문교부에서 도서관 주무부처 이동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정(’94)

1995~1999

∙국가전자도서관, LG상남도서관 등 전자도서관 구축 본격화(’96)

∙문화체육부 ￫ 문화관광부(’98)

∙공공도서관 명칭 변경 논란, 국가도서관 전자도서관 DB 구축 공공근로(’99)

2000~2004

∙도서관 정보화 추진 종합계획,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확산(’00)

∙KOLIS-NET 서비스 실시(’01)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 방안, 주5일 근무제에 따른 휴관 문제(’02)

∙MBC 느낌표(!) 기적의도서관 프로젝트, 북스타트 운동, 김대중대통령도서관 개관(’03)

∙어린이도서관 건립 붐, 지역사회 중심 작은도서관 운동,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배치 논란(’04)

2005~2009

∙도서관법 전부 개정, 독서문화진흥법 개정,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관,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서울 

개최,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확대(’06)

∙학교도서관진흥법 제정,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발족, 학교도서관 정상화 및 사서교사 배치 촉구, 지자체 

지역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제정(’07)

∙문화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실시, 제1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 및 독서문화진흥기

본계획, 대학도서관발전종합계획(’09~’13) 발표, LCSH 독도 표기 변경 보류, 최초 지역 대표도서관(제

주 한라도서관) 개관(’08)

∙국립디지털도서관 개관(’09)

2010~2014

∙학교도서관 정상화 및 사서교사 배치 촉구 지속 노력(’10~ )

∙작은도서관진흥법 제정, 국립장애인도서관 개관, 서울도서관 개관(’12)

∙국립세종도서관 개관(’13)

∙제2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대학도서관발전종합계획(’14~’18) 발표, 공공도서

관 회원증 통합, 문화가 있는 날 시행, 국회도서관장 첫 외부 전문가 임명(’14)

2015~현재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 공공도서관 행․재정 일원화 논의,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시행, 국립중앙도서관 

천만장서 달성(’15)

∙공공도서관 1천개 시대, 구글 전자도서관 합법화 판결(’16)

∙도서관법 시행령 사서배치기준 개선(안) 논란, 공공도서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추진 문제, 기업에서 

도서관에 주목, 장난감 대여점에 도서관 명칭 사용 논란(’17)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 개정, 문헌정보학 학술 단체 오픈 액세스 출판 선언, 한국도서관협회장 직선제

(’18)

∙제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19~’23) 발표(’19)

<표 1> 1990~2018 도서관계 주요 이슈 

세번째 시기(2000~2004)는 TV매체와 시민

사회 등 도서관 외부로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확산된 시기이다. MBC 교양 프로그램 ‘느낌표’

에서 기획한 ‘기적의 도서관’ 설립 프로젝트를 

통해 대중들이 도서관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학교도서관과 어린이도

서관 활성화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학교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와는 별개로 사서

교사 배치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이 문제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최초의 대통령

도서관이 설립되었으며, 국가 차원의 도서관 

정보화 계획 수립을 통해 디지털 도서관 구축

을 통한 다양한 컨텐츠 제공과 정보격차 해소

를 위한 기본 체계를 확립하였다. 

네번째 시기(2005~2009)는 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이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으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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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도서관법이 전부개정되고 도서관법을 

정책으로 실현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발족

됨으로써 국가 도서관 정책이 그 체계를 확고히 

하게 된 시기이다. 이와 더불어 이전 시기에서 

확산된 어린이 이용자에 대한 관심과 IT 기술의 

확산을 바탕으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국

립디지털도서관이 개관하였다. 또한 관종별로

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어 이를 기반으

로 학교도서관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대

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의 수립과 함께 지자체

를 중심으로 각 지역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지역 공공도서관의 활

성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다섯번째 시기(2010~2014)는 지난 시기에 

마련된 국가 도서관 정책의 기틀을 바탕으로 제

2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이 발표되어 국가를 중

심으로 일원화된 도서관 계획 수립과 이의 실행

이 안정화된 시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작은도서

관법을 제정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을 개관하는 

등 도서관법에 명시된 정보격차의 해소와 국민

의 정보접근권 보장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의 

문화적 기능과 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한 다각적

인 노력이 가시화된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전 시기에서부터 줄곧 문제를 제기해 온 학교

도서관은 전문인력 배치 등 여러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도 했다. 

마지막 시기(2015~현재)는 국립중앙도서관 

1천 만 장서, 공공도서관 1천 개 등 도서관의 양

적 성장이 두드러진 시기이다. 관종별로는 대학

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었고, 사서교사 배치기

준에 논란이 있었던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도서관의 문화적 기능을 강화하

기 위한 대표 프로그램인 ‘길 위의 인문학’이 지

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이용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공공도

서관 행․재정 일원화, 도서관법 시행령의 사서 

배치기준 논란, 공공도서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화 전환 추진 등 공공도서관 운영과 전문직으로

서의 사서직의 처우 문제가 여전히 뜨거운 이슈

로 남아 있다. 또한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이 급증하면서 기업에서 도서관 설립을 통한 사

회공헌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 편, 도서관

이 아닌 곳에서 도서관 명칭을 사용하는 문제

(예: 장난감 도서관)가 발생하게 되었다. 

3.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언론 보도의 

프레임이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양적 분석과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양

적 분석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연간 보도량 변

화의 추이와 함께 주제별, 언론사 유형별로 보

도량의 변화 추이와 특성을 분석하였고, 도서

관 뉴스 기사에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해 시기별 

도서관에 관한 보도 내용의 변화 추이와 기사

에 내재된 언론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3.1 분석 대상

이 연구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

하고 있는 ‘빅카인즈(BigKinds)’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뉴스 기사 중 제목에 ‘도서관’

을 포함하고 있는 기사를 수집하였다. 각 언론

사마다 원문 제공 기간은 다르나, 이 연구에서

는 중앙일간지를 포함한 53종의 언론사에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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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한 뉴스를 모두 수집하였으며, 수집 대상 언

론사는 <표 2>와 같다. 또한, 뉴스 기사의 수집 

기간은 도서관 정책업무가 문화부로 이관된 해

인 1990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9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중복된 뉴스

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7,818 건의 뉴스 기사

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는 비교적 오랜 기간동안 보도된 많은 양의 뉴

스 기사를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

하고자 하였다. 

3.2 분석 절차 및 방법

이 연구에서 진행된 데이터 분석 절차는 <그

림 1>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수집된 뉴스 데이

터를 대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연구 데이터

를 분석한다. 먼저 양적 분석을 위해 시기별, 주

제별, 언론사 유형별 기사 보도량을 분석하였

고, 질적 분석을 위해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용 분석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먼저, 빅

카인즈에서 제공하는 키워드를 이용하여 전통

적인 내용 분석 연구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

인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후 수집된 기사

의 제목에서 단어를 추출하여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언어 네트워

크 분석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KrKwic(박한우, Leydesdorff, 2004)을 

이용하여 추출된 뉴스 제목을 대상으로 단어와 

유형 (수) 언론사 (가나다 순)

중앙지 (11)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경제지 (8)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지역지 (28)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상일보, 경인일보, 광주매일신문, 광주일

보, 국제신문, 대구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무등일보, 부산일보, 영남일보, 울산매일, 전남일보, 전북도민

일보, 전북일보, 제민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 중부일보, 충북일보, 충청일보, 충청투데이, 한라일보

방송사 (4) MBC, SBS YTN, OBS

전문지 (2) 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

<표 2> 빅카인즈 수집 대상 언론사 

<그림 1> 분석 절차와 활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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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를 추출한 후 불용어 제거, 유사어 처리, 

단․복수 표현과 복합명사 띄어쓰기 통일 등 단

어 정제과정을 거친 후, 일정 빈도 이상으로 출

현한 핵심어를 선정하여 KrKwic의 하위 프로

그램인 KrTitle을 이용, 단어 동시출현빈도 행

렬을 작성하였다. 이 행렬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UCINET 

6.0(Borgatti, Everett, & Freeman, 2002)을 이

용하였다. 마지막으로, Netdraw(Borgatti, 2002)

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였다. 

4. 연구 결과

4.1 보도량 분석 결과

도서관에 대한 뉴스 기사의 보도량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연도별 기사 건 수를 조사한 결

과는 <그림 2>와 같다. 1990년에 41건에 불과

했던 기사의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03

년(825건)에 급증하였고, 다시 2008년(1,876

건)에 급증하며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가장 많은 기사를 생산한 해는 2018년

(3,53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단위로 보도

량 변화를 분석해보면, 가장 많은 양의 기사를 생

산한 시기는 2010~2014년이고, 전 시기에 비해 

보도량이 가장 크게 증가한 시기는 2005~2009

년이었다(<표 3> 참조). 

시기 뉴스 건 수

1990~1994   305

1995~1999  1,022

2000~2004  2,988

2005~2009  7,218

2010~2014 13,863

2015~2018 12,422

합계 37,818

<표 3> 5년 단위 보도량 

2003년의 기사 급증 이유에 대해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해에 MBC <느낌

표>에서 기적의 도서관 건립 프로젝트를 진행

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이 도서관

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 도서관에 

대한 기사가 증가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

<그림 2> ‘도서관’ 주제의 연간 보도량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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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로 2003년에 보도된 기사 중 약 10%에 

해당하는 81건의 기사가 기적의 도서관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008년의 기사 

급증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키워드 빈도 분

석을 수행한 결과, 이 시기에만 집중되어 나타

난 상위빈도 키워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오히려 이 현상은 어떠한 특정한 이슈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8개 지역 언론사가 이 시기에 

동시에 빅카인즈에 원문을 제공하기 시작하면

서 도서관 관련 기사가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현상은 2018년에서도 비슷하게 나

타났는데, 2018년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조

선일보’ 등이 새로 원문제공 서비스를 시작하면

서 가장 많은 언론사가 이 해에 원문을 제공하

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보도량이 증가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빅카인즈’에서 제공하

고 있는 뉴스 분류 메타정보를 이용하여 주제

별 보도량을 분석하였다. <그림 3>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도서관 뉴스에서는 ‘지역’과 ‘문화’ 주

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뒤를 이어 

‘사회’와 ‘IT_과학’ 분야에서 많은 기사가 보도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이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했다는 것은 지역 도서관에 대한 기사

가 많이 보도되었으며, ‘문화’와 ‘사회’ 주제의 

비중이 큰 것은 도서관이 언론으로부터 문화

적․사회적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IT_과학’ 분야의 비중이 높은 

것은 도서관 정보화, 전자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등 도서관에서의 정보기술의 수용과 같은 주제

가 언론에서 관심 있게 다루어졌기 때문인 것

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는 연간 주제별 보도

량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림 2>의 

연간 보도량 변화 추이와 유사한 패턴으로 보

도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언론사 유형별로 도서관 뉴스 보도량

을 분석한 결과,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지가 가장 많은 뉴스를 보도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

형별 언론사 수가 다르기 때문에 언론사 유형

별로 도서관 뉴스 보도에 대한 점유율을 분석

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지역지와 경제지가 

도서관 분야의 뉴스를 가장 많이 보도한 것으

로 나타났다(<그림 6> 참조). 지역지의 기사 점

<그림 3> 주제별 뉴스 보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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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간 주제별 뉴스 보도량 변화 추이 

<그림 5> 언론사 유형별 뉴스 보도량 <그림 6> 언론사 유형별 뉴스 보도 점유율 

유율이 높은 것은 <그림 3>의 ‘지역’ 주제 뉴스 

보도량이 많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를 통해 

도서관 기사는 지역 도서관에 대한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관종별로 뉴스 보도량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뉴스 제목에 나타난 관종별 도서

관의 기사 수를 조사한 결과, <그림 7>과 같이 

작은도서관에 대해 가장 많은 기사를 보도하였

으며, 이어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대한 

기사를 많이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학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은 그 기사 수가 상대

적으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관종별 뉴스 보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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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빈도 기반 내용 분석

4.2.1 뉴스 전체 분석

수집된 전체 뉴스를 대상으로 ‘빅카인즈’의 

메타정보에서 제공하는 키워드를 추출하여 그 

빈도를 계산하였으며, 이 중 상위 50위에 해당

하는 단어를 나열하면 <표 4>와 같다.

최고빈도어는 ‘도서관’이며, ‘운영’, ‘어린이’, 

‘프로그램’, ‘도서’, ‘독서’, ‘이용’, ‘문화’, ‘지역’ 

등의 단어가 그 뒤를 이었다. 고빈도어를 중심

으로 한 내용 분석 결과, 첫째, 언론은 도서관의 

정보제공 기능(‘도서’, ‘정보’, ‘서비스’, ‘자료’, 

‘대출’)뿐만 아니라, 교육적 기능(‘학생’, ‘학교’, 

‘교육’)과 문화적 기능(‘프로그램’, ‘공간’, ‘행

사’, ‘활동’, ‘강좌’, ‘작가’, ‘체험’)에 주된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도서관 운영 행위(‘운영’, ‘지원’, 

‘계획’, ‘제공’, ‘선정’, ‘개최’), 도서관 설립 행위

(‘개관’, ‘건립’, ‘설치’, ‘조성’)와 이용 행위(‘독

서’, ‘이용’, ‘활용’, ‘대출’, ‘참여’)를 나타내는 단

어가 주로 등장하였는데, 이를 통해 언론에서

는 도서관에 대해 주로 운영과 개관, 그리고 이

용자의 도서관 이용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언론 보도에 나타난 주된 관심 이용자

층은 ‘어린이’, ‘학생’, ‘청소년’이며, ‘주민’, ‘시

민’, ‘가족’으로 표현되는 지역 공공도서관 이용

자 역시 관심 이용자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정보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4,257

회(79위), ‘다문화’는 2,733회(163위), ‘노인’은 

955회(627위) 등장하여 다른 이용자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이용자 그룹은 어린이나 청소년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정책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정보 서비

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상대적으로 출

현 빈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관종별로는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에 주된 관심을 갖고 있으며, ‘대학

도서관(4,309회, 77위)’과 ‘전문도서관(469회, 

1,274위)’은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지칭하는 

표현은 주로 ‘정보’, ‘자료’, ‘도서’가 사용되었으나,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1 도서관 181,284 11 주민 16,240 21 서비스 11,779 31 대출 8,293 41 강좌 6,306 

2 운영 34,985 12 개관 15,363 22 학교도서관 11,521 32 활용 8,204 42 서울 6,276 

3 어린이 31,956 13 지원 14,716 23 제공 11,494 33 주제 7,333 43 기증 6,218 

4 프로그램 25,205 14 사업 14,062 24 교육 11,262 34 활동 7,270 44 작가 5,893 

5 도서 24,926 15 공간 13,969 25 학교 11,109 35 시설 7,154 45 작은도서관 5,886 

6 독서 24,518 16 공공도서관 12,890 26 건립 10,800 36 조성 7,150 46 홈페이지 5,847 

7 이용 20,431 17 정보 12,685 27 자료 10,578 37 이용자 6,922 47 체험 5,825 

8 문화 19,968 18 계획 12,521 28 참여 9,994 38 설치 6,812 48 개최 5,805 

9 지역 17,624 19 행사 12,115 29 선정 9,429 39 관장 6,799 49 청소년 5,766 

10 학생 17,611 20 시민 11,828 30 사람 9,208 40 장난감 6,538 50 가족 5,737 

<표 4> ‘도서관’ 관련 전체 뉴스 기사에 대한 상위 50위 빈도 단어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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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5,378호, 54위)’, ‘디지털(2,841회, 153위)’, 

‘전자책(2,764회, 157위)’, ‘콘텐츠(2,283회, 207

위)’ 등 정보자원의 다원화를 나타내는 단어들

이 기사에 등장한 것으로 보아 언론에서는 도

서관이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으

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어린이도서관(5,209회, 60위)’, ‘사

서(4,226회, 80위)’, ‘전자도서관(3,898회, 95위)’, 

‘도서관주간(2,379회, 195위)’, ‘문화체육관광부

(2,111회, 217위)’, ‘국회도서관(2111회, 233위)’, 

‘국립중앙도서관(1,954회, 268위)’ 등과 같은 단

어가 50위 이후에 출현하였다. 

4.2.2 시기별 분석

이 연구에서는 시기별 도서관 정책 및 주요 

이슈(<표 1> 참조)와 같이 도서관계 내부에서 

일어난 일들이 도서관 밖 언론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언론이 도

서관에 갖고 있는 프레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 대상 시기를 5년 단위(마지막 

시기는 4년)로 나누어 각 시기별로 상위 빈도 

30위에 포함된 단어를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음영으로 표시된 것은 해당 시기에만 출

현한 단어를 나타낸다. 

종합적으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첫째, 시기

별 고빈도어의 분포에는 차이가 있으나, ‘도서

관’, ‘운영’, ‘어린이’, ‘도서’, ‘독서’, ‘이용’, ‘학생’, 

‘주민’, ‘개관’, ‘공공도서관’, ‘정보’, ‘계획’, ‘교

육’(빈도순)은 전 시기에 걸쳐 출현하였다. 이

를 통해 언론은 ‘독서’를 매개로 한 도서관의 정

보제공 기능(‘도서’, ‘이용’, ‘정보’)과 교육적 기

능(‘학생’, ‘교육’), 그리고 도서관의 ‘운영(‘계

획’)’과 ‘개관’ 등 도서관 관련 정보 제공과 관심 

환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보도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관종별로는 ‘공공도서관’만이 유일하게 

전 시기에서 고빈도어로 출현한 것으로 볼 때 

언론은 지역사회에서의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반면, ‘학교도서관’

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집중적인 관심을 받

다가 2010~2014년 시기에는 출현빈도가 낮아

지고 이후에는 아예 고빈도어군에서 제외되었

다. 이는 2000년대에 들어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 방안이 마련되고, 2000년대 후반에는 학교

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었으나, 지속적으로 대

중의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야 하는 정책의 실

행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도서관’은 단 한 차

례(1990~1994년) 고빈도어로 출현하였고, ‘전문

도서관’은 어느 시기에도 고빈도어에 포함되지 

못했는데, 이는 언론이 모든 관종에 고른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 혹은 시민사회와 가장 

가까운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그 관심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분석 초기에 등장했던 단어 ‘이용자’를 

대신하여, ‘어린이’, ‘학생’, ‘시민’, ‘주민’ 등 이

용자를 지칭하는 표현이 다양해진 것을 확인하

였는데, 이것은 도서관 서비스가 시간이 지나

면서 이용자 그룹별로 세분화된 형태로 진화되

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다양

한 이용자 그룹 중 ‘어린이’ 이용자에게 가장 많

은 관심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자료’, ‘정보’는 시기가 지날수록 빈도 

순위가 낮아지거나 순위권에서 사라진 반면, 

‘문화’, ‘프로그램’과 같은 단어는 순위가 높아

진 것을 볼 때, 시간이 지날수록 도서관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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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순위

1990~1994 1995~1999 2000~2004 2005~2009 2010~2014 2015~2018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1 도서관 1,304 도서관 4,301 도서관 12,698 도서관 35,501 도서관 67,771 도서관 59,709

2 자료 221 정보 892 어린이 2,703 어린이 7,435 운영 14,156 운영 12,431

3 학생 221 자료 815 정보 1,768 운영 5,955 어린이 11,704
프로

그램
10,754

4
공공

도서관
193

전자

도서관
735 이용 1,768 도서 4,644

프로

그램
10,521 어린이 9,742

5 이용 190 학생 734 운영 1,708 독서 4,620 도서 9,264 독서 9,323

6 정보 183 이용 702 도서 1,686
학교

도서관
3,897 독서 9,121 도서 8,540

7 도서 173 도서 619 학생 1,616 학생 3,872 이용 7,316 문화 8,009

8 운영 162 운영 573
학교

도서관
1,581 이용 3,757 문화 7,252 이용 6,698

9 한국 144 구축 552 자료 1,526 주민 3,613 지역 6,765 지역 6,552

10 대학 121 인터넷 452 학교 1,232
프로

그램
3,473 주민 6,213 공간 6,093

11 설치 104 대학 447
전자

도서관
1,192 문화 3,300 지원 5,870 사업 5,523

12 계획 101
공공

도서관
419 건립 1,181 개관 3,150 개관 5,765 학생 5,443

13 주민 96 계획 386 대학 1,163 지역 3,101 학생 5,725 지원 5,228

14 독서 94 제공 375 계획 1,122 학교 3,099 사업 4,781 시민 5,178

15 예산 94 학교 357 구축 1,066 지원 2,526 행사 4,706 주민 5,106

16
대학

도서관
91 이용자 336 문화 1,059 정보 2,491 공간 4,551 개관 5,064

17 건립 90 검색 332 개관 1,037 계획 2,496 교육 4,404
공공

도서관
4,748

18 어린이 86 독서 332 독서 1,028 공간 2,389 계획 4,367 서비스 4,554

19 이용자 86 사업 319 사업 1,024
공공

도서관
2,364 서비스 4,325 행사 4,489

20 문화부 85
학교

도서관
319 인터넷 979 사업 2,302

공공

도서관
4,208 참여 4,354

21 장서 85 교육 308
공공

도서관
958 자료 2,186 제공 3,993 제공 4,224

22
국립중앙

도서관
84 컴퓨터 300 주민 938 행사 2,176 학교 3,860 선정 4,113

23 서울 82 서비스 288 서비스 920 건립 2,103 정보 3,837 계획 4,049

24 개관 79 어린이 286 지역 911 교육 2,020 시민 3,784 교육 3,711

25 서울대 77 문화 281 제공 881 제공 1,954 참여 3,721 건립 3,564

26 시설 77 주민 274 지원 796 사람 1,952 건립 3,650 주제 3,537

27 지역 74 DB 272 추진 784 시민 1,799
학교

도서관
3,403 인문학 3,524

28 교육 72 개관 268 활용 782 활용 1,696 선정 3,375 정보 3,514

29 학교 72 장서 261 시민 777 서비스 1,655 사람 3,233 조성 3,103

30 구축 70 활용 251 교육 747 설치 1,453 자료 3,180 장난감 3,073

<표 5> 시기별 상위 30위 빈도 단어 리스트 



도서관에 대한 언론 보도 경향  21

기능인 정보제공 기능보다는 문화적 기능에 언

론의 관심이 높아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5~2009년 시기에 처음 등장한 

단어 ‘공간’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순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 역시 도서관 서비스가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공간으로서의 도

서관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요구가 점차 증가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서’와 같은 도서관 전문직과 

관련된 단어는 어느 시기에도 고빈도어로 출현

하지 못했다. 가장 높은 순위는 2004~2009년

에 88위로 출현한 것인데, 이는 도서관계 내부

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도서관 전문 인력에 

관한 문제가 도서관 외부에서는 주된 관심을 

받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1) 1990~1994년 

이 시기는 도서관 정책 사업이 ‘문화부’로 이

관된 시기로, ‘대학도서관’이 유일하게 높은 관

심을 받은 시기이기도 하다. ‘자료’가 다른 시기

에 비해 출현빈도 순위가 높게 나타난 반면 다

른 시기에 모두 고빈도어로 나타난 ‘문화’나 ‘서

비스’가 고빈도어로 출현하지 않은 것으로 보

아 아직까지 언론에 비친 도서관은 문화 서비

스 제공 기관보다는 장서와 자료 중심의 기관

으로 인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산’, 

‘시설’은 이 시기에만 출현한 고빈도어로, 우리 

사회가 도서관 인프라 성장에 많은 관심을 둔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2) 1995~1999년

이 시기에는 ‘전자도서관’, ‘구축’, ‘인터넷’, 

‘검색’, ‘컴퓨터’, ‘DB’ 등의 단어가 고빈도어로 

처음 출현한 시기로, 도서관에서 정보기술을 

본격적으로 수용하면서 언론이 도서관 정보화 

사업에 관심을 가진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는 외환위기로 인해 생겨난 국가도서관 DB 구

축 공공근로 일자리를 통해 도서관 정보화 사

업이 활성화될 수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 고용에 위기가 있

었다. 또한 이 시기는 공공도서관 명칭 변경으

로 인한 관장직의 비전문직화 문제가 불거졌던 

시기였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도서관과 사서직

에 대한 침체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

련 단어가 고빈도어로 출현하지 않았는데, 이

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서직의 전문성 

문제에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적었기 때문

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학교도서

관’, ‘서비스’, ‘문화’라는 단어가 고빈도어로 처

음 등장하며 도서관 서비스가 다양화되며 확산

되는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3) 2000~2004년 

이 시기는 도서관 정보화 추진 종합계획과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지난 시기에 이어 ‘전자도서관’ 구축과 ‘학교도

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시기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를 통해 

‘어린이’ 이용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그

러나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이 본격적으로 이

루어지고 사서교사 배치 논란이 있었던 시기임

에도 불구하고 사서직에 대한 문제의식을 형성

하는 단어들이 고빈도어로 출현하지 않은 것으

로 볼 때 여전히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에 대

해서는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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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5~2009년 

이 시기는 ‘프로그램’, ‘행사’가 고빈도어로 처

음 등장하고 ‘문화’의 빈도순위가 높아지면서 대

중이 도서관의 문화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관심

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공간’이 처음 등장하면

서 정보제공 외에도 도서관의 다양한 기능에 대

한 대중의 관심이 시작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 시기에 출범한 도서관정보정

책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전부개정된 도서관법을 

시행하기 위한 체계를 갖춤으로써 도서관이 정

보제공 기능 외에 도서를 매개로 한 다양한 기능

을 실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

한다. 또한 ‘어린이’ 이용자와 ‘학교도서관’에 여

전히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이는 이 시기에 국

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개관하고, 학교도서관

진흥법이 제정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5) 2010~2014년 

이 시기에는 ‘참여’가 처음 고빈도어로 등장

하고, ‘프로그램’과 ‘문화’, ‘지역’, ‘사업’, ‘행사’ 

등의 단어의 빈도순위가 지난 시기에 비해 상

승한 것으로 보아 이용자 참여형 도서관 문화 

서비스가 활성화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고빈도어의 등장은, 제1차 도서관종합발전

계획이 실행되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공공도

서관의 확충을 통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주민

들이 직접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한 도서관계의 노력이 반

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도서관 관련 

기사가 가장 많이 생산된 시기이기도 한데, 지

역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행사나 프로그

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도서관계 내부에서는 학교

도서관 정상화와 사서교사 배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언론에서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저하된 시기이기도 하다. 

6) 2015~2018년 

이 시기는 지역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문화/

독서 프로그램이 ‘인문학’ 열풍과 만나 내실화

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제2차 도서관종합발전계

획의 실행으로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이 각 

지역 도서관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는데, 이 프

로그램을 통해 도서관이 인문학 확산의 주요 

역할을 하게 되면서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되었

다. 또한 지자체의 공유경제 실현과 기업의 사

회공헌 활동의 결과로 탄생한 장난감 대여 서

비스가 ‘장난감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도서관의 기능을 제공하

지 않는 곳에서 도서관의 명칭을 쓴다는 것은 

도서관에 대한 저변과 긍정적인 인식이 확대되

었기 때문인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

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움직임으

로 비정규직 사서의 정규직화 전환 추진 문제

가 도서관계 내부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는 이

슈였으나 관련 단어가 고빈도어로 출현하지 않

은 것으로 보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

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3 언어 네트워크 분석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 관련 기사의 제목에서 

추출한 단어들 중 일정 빈도 이상의 핵심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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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시기별로 언어 네트워크를 분석함

으로써, 고빈도어 분석만으로는 알아내기 어려

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네트워크 시각

화 과정에서 각 단어를 노드로, 단어 간의 관계

를 링크로 표현할 때, 단어의 출현빈도와 단어 

간 동시출현빈도를 기준으로 노드와 링크의 차

이를 표현하기 위해 NetDraw 상에서 이를 정

규화하여 시각화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언어 네트워크에서는 노드의 크기가 클

수록 출현빈도가 높은 단어이며, 링크의 굵기

가 굵을수록 두 단어 간의 동시출현빈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 

4.3.1 시기별 분석

1) 1990~1994년

이 시기는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

화부를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의 건립과 운영, 

그리고 대학도서관의 전산망 구축과 장서 부족 

문제에 언론이 관심을 가진 시기이다. 또한 해

외 토픽으로 ‘고서’ 반환과 관련하여 미국의회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이 언급되기도 하였

으며, ‘개관’ 이슈와 관련하여 점자도서관과 전

자도서관이 언론보도에 노출되었다. 특히 점자

도서관은 <표 1>의 고빈도어 리스트에서는 출

현하지 않았는데,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이 시

기에도 장애인 이용자 서비스에 대해 언론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1995~1999년 

이 시기에서는 <그림 9>와 같이, 대학도서관, 

국회도서관의 전자도서관 구축(‘시스템’, ‘디지털

도서관’, ‘전산화’, ‘인터넷’, ‘솔루션’, ‘개발’, ‘DB’ 

등)과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의 구축, 학교도

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 등 

도서관에서의 정보기술 적용에 대해 언론이 관

심을 갖고 보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도서관 

<그림 8> 1990~1994 시기 핵심 단어 네트워크 



24  정보관리학회지 제36권 제3호 2019

<그림 9> 1995~1999 시기 핵심 단어 네트워크 

정보를 ‘책’, ‘장서’, ‘자료’, ‘DB’ 등으로 다양하

게 언급함으로써 사회에서 도서관 정보의 유형

을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서관 운영에 관해서는 국회도서관과 서울대 

도서관의 ‘개방’ 이슈와 ‘독서교실’ 및 ‘도서관 

주간’과 같은 행사 안내 등 도서관 이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보도하였다. 한편으

로는 지난 시기에 이어 도서관과 장서뿐만 아

니라 서비스에 대한 부족을 언급함으로써 도서

관의 양적 성장과 서비스 내실화에 대한 사회

적 요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2000~2004년 

이 시기에는 지난 시기에 이어 디지털도서관

과 전자도서관 개발 및 구축에 대한 이슈와 함

께 ‘사이버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전자책도서

관’과 같은 유사 개념들을 많이 다루었는데, 이

를 통해 도서관의 정보기술 수용과 고도화에 

언론이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 ‘어린이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작은도서관’,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 도서관인 ‘김대중 대통령 도서관’ 등 다

양한 형태의 도서관의 개관에 대한 내용이 보

도되었다. 이를 통해 이 시기는 지난 시기에 언

론에서 제기한 도서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관이 양적 성장을 시작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어린이도서관’의 출현은 도서

관 이용자 그룹의 세분화로 인해 나타난 현상

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어린이’라는 단어가 

네트워크에 처음 등장한 것과 관련이 있다(<그

림 10> 참조).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문화학교’, ‘독

서교실’, ‘모집’, ‘도서관 주간’, ‘행사’ 등과 같은 

단어와 연결된 것으로 볼 때 문화 프로그램 운

영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관심 환기를 목적으

로 한 기사가 많이 보도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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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2000~2004 시기 핵심 단어 네트워크

를 통해 이 시기에는 도서관의 문화적 기능에 

대중이 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문화’가 네트워크에 처음 등장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학교도서관은 지역사회 ‘개

방’과 ‘활성화’의 두 가지 키워드와 연관지어 언

론에 보도되었는데, 특히 지역사회 개방의 주

제는 대학도서관과 관련해서도 언급되었다. 이

는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도서관의 수가 여전히 부족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 이러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서’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인터넷’ 등과 관련되어 네트워크에 처음 등장

하였다. 

4) 2005~2009년 

이 시기는 도서관 관련 기사 수가 이전 시기

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시기(<표 3> 참조)

로,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도서관

정보대회’의 서울 개최, ‘국립디지털도서관’의 

개관, ‘미국의회도서관’의 LCSH의 ‘독도’ 명칭 

변경 논란, ‘구글’의 전자도서관 구축 프로젝트 

등 도서관계의 크고 작은 이슈가 언론에 보도

되었다. 

이 시기는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뿐만 아

니라 ‘작은도서관’, ‘어린이도서관’, ‘기적의 도

서관’, ‘점자도서관’,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등의 

단어가 ‘개관’과 연결되어 네트워크에 출현한 

것으로 보아 다양한 유형의 도서관의 양적 성

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주민’, ‘청소

년’ 등이 네트워크에 등장함으로써 이용자 그룹

이 이전 시기에 비해 더욱 다양해졌으며, 1990

년대 초기에 등장했던 ‘점자도서관’이 이 시기

의 네트워크에 다시 등장하고, ‘다문화어린이도

서관’이 처음 등장한 것으로 보아 정보취약계

층을 위한 정책이 시작되어 언론의 관심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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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2005~2009 시기 핵심 단어 네트워크 

은 시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시회’, ‘문화강

좌’, ‘체험’, ‘특강’, ‘평생교육’ 등의 단어가 처음 

등장하였는데, 이는 도서관 서비스가 다양해지

고 문화기관 및 평생교육기관 등으로 도서관의 

기능이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별 지역 도서관은 ‘추천도서’, ‘독서강좌’, 

‘독서의 달’, ‘도서관 주간’, ‘행사’, ‘프로그램’, ‘방

학’, ‘모집’, ‘운영평가’, ‘수상’, ‘인기’, ‘호응’, ‘무

료’ 등과 같은 단어와 관계를 맺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는데, 이는 지역 공공도서관이 지역 단

위의 다양한 독서문화진흥 활동에 대한 정보제

공과 관심환기 등 홍보와 마케팅 채널로서 언론

을 본격적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시기의 네트워크에는 특

정 도서관의 명칭과 지역명이 본격적으로 등장

하였는데, 이는 지역사회에 도서관에 대한 관심

을 불러일으키고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확산

시키기 위한 도서관계의 노력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프로젝트인 ‘학교마을도서관’과 

‘지원’, ‘사업’, ‘활성화’ 등의 단어와 연결되어 

이 시기에 다양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대해 언론이 관심을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공공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축제’, ‘행사’, ‘프

로그램’, ‘변신’, ‘꿈’, ‘운영평가’, ‘수상’ 등과 같

은 단어와 연결된 것으로 볼 때, 학교도서관이 

도서관이 아직 활성화 되지 않은 지역사회의 

정보․문화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며, 그 내용을 지역사회에 안내하는 기사가 많

이 보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서’는 지난 시기에 비해 도서관을 포함한 

관련 기관(학교)과 ‘읽기’, ‘대출’, ‘모집’과 같은 

업무 관련 단어와 함께 연결되어 나타났으나, 

사서직 배치와 관련된 단어는 네트워크에 출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이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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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0~2014년

이 시기 역시 도서관 관련 기사가 큰 폭으로 

증가한 시기이다. 우선 각종 도서관의 개관과 

함께 기업이나 유명인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결과물로 설립된 도서관의 개관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관련 단어들이 네트워크에 등장하

였다(<그림 12> 참조). 또한 ‘도서관 소식’과 특

정 도서관 명칭 및 지역명, 특정 시기를 나타내

는 단어들(‘9월’, ‘10월’, ‘독서의 달’, ‘방학’ 등)

이 네트워크에 등장한 것으로 볼 때, 이 시기에

는 도서관이 언론을 홍보채널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서관 기사가 정보제공과 관심 

환기 등의 목적으로 주로 보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화상영’, ‘공연’, ‘문화학교’, ‘문화교

실’, ‘평생학습’, ‘인문학’ 등 문화 및 평생학습과 

관련된 단어가 지난 시기에 이어 추가적으로 네

트워크에 등장함으로써 도서관 프로그램이 다

양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용자 그룹이 

지속적으로 세분화되어, ‘어린이’, ‘청소년’ 외에

도 ‘다문화’,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처음으

로 이 시기의 네트워크에 등장하였는데, 이를 

통해 도서관 서비스가 이용자를 중심으로 세분

화되어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대표도서관’의 선

정과 건립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러한 사실

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언론에 보도된 이 시기의 

도서관은 대중의 정보․문화․교육 격차의 해

소를 위한 지역의 중심기관으로 인식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시기는 ‘전자책’이 네트워크에 등장

하면서, ‘책’, ‘도서’, ‘정보’, ‘장서’와 함께 도서

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명칭이 가장 다양하게 

네트워크에 출현한 시기이다. 반면, 제공 대상

이 ‘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대출-

반납 업무와의 공통점에서 착안한 ‘장난감 도

<그림 12> 2010~2014 시기 핵심 단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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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이라는 이름이 네트워크에 처음 등장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사서’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단어 네트워크에서 각종 도서관 및 관련 기관, 

관련 업무를 나타내는 단어들과 좀 더 폭넓게 

연결된 외에도 ‘자원봉사자’와 ‘학부모’, ‘예산’

과 연결되었다. 이것은 이 시기에 사서의 직무 

중 일부가 자원봉사자와 학부모로 대체되고 이

는 예산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6) 2015~2018년

이 시기에는 도서관 홍보 채널로서의 언론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었다(<그림 13> 참조). 네

트워크에 ‘전자정보박람회’가 등장하고 이 단어

가 ‘대학도서관’과 연결된 것을 볼 때 대학도서

관 행사가 언론에 보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를 통해 이전 시기에 지역 공공도서관과 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언론매체 홍보활

동이 이 시기에는 대학도서관으로까지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개관’은 1995~1999년 시기에 처음 출현한 

이후 최근까지 계속 네트워크에서 중심 단어로 

출현하였다. 이는 도서관이 여전히 양적 성장

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언론에서 관심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지난 

시기부터 이어진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가세하여 도서관을 개설하고 있는데, 이와 관

련된 소식이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었다. 

기업의 지원으로 도서관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대중들이 도서관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과연 이들이 과연 도

서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서는 도서관계 내부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또한 ‘길 위의 인문학’, ‘문화가 있는 날’과 관

<그림 13> 2015~2018 시기 핵심 단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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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와 관련된 

‘작가’, ‘아카데미’, ‘여행’, ‘나들이’, ‘탐방’ 등과 

같은 단어들이 새로 네트워크에 등장하였는데, 

이를 통해 이 시기에는 도서관에서 독서를 기

반으로 한 문화 프로그램이 고도화되었으며, 

더욱 이용자 참여형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동아리’, ‘휴먼 라이브러리’와 같은 단

어가 네트워크에 등장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도

서관을 정보와 문화를 매개로 지역사회 구성원

의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중심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간’이라는 단어

가 이 시기에 등장하였는데, 이는 도서관 공간

이 이용자가 요구하는 서비스의 또 다른 유형

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사서’는 이 시기에 가장 많은 단어와 연결되

었다. ‘사서’는 이 시기의 네트워크에서 도서관 

운영 주체로서 각종 도서관과 기관, 이용자, 프

로그램 및 운영 활동과 업무를 의미하는 여러 

단어들과 폭넓게 연결되어 있으나, 전문직으로

서의 사서의 배치와 그에 따른 처우에 대한 문

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네트워크에 등장하지 않

았다. 이는 도서관계 내부적으로는 오랫동안 논

의해 온 이 문제가 도서관 외부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주요 이슈로 인식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4.3.2 중심성 분석

중심성(centrality)은 네트워크 분석에서 주

요 노드를 식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언어 네트워크에서 중심성이 높게 나

타난 단어를 찾아냄으로써 전체 텍스트가 전달

하고자 하는 의도 및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박

치성, 정지원, 2013). 이 연구에서는 시기별로 네

트워크에 출현한 단어들의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을 분석하였다. 연결중심성은 연결

된 노드의 수로 노드의 영향력을 측정한다(김

용학, 김영진, 2016). 언어 네트워크에서는 많

은 단어와 연결된 단어일수록 연결중심성이 높

으며, 연결중심성이 높은 단어는 핵심노드가 

되므로, 해당 단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의 내

용을 분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시기별 네

트워크에 출현한 단어를 대상으로 연결중심성

을 측정하여 상위 20개 단어를 중심으로 내용

을 분석하였다(<표 6> 참조). 음영으로 표시된 

것은 20위 안에 해당 시기에만 출현한 단어를 

나타낸다. 

모든 시기에 걸쳐 ‘도서관’, ‘운영’, ‘책’이, 그

리고 여러 시기에 걸쳐 ‘개관’, ‘건립’, ‘전자도서

관’, ‘학교도서관’이 높은 연결중심성을 나타냈

다. 이를 통해 언론에서는 도서관에 대해 책, 운

영과 개관 및 건립을 핵심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도서관 유형별로는 전자도서관과 학교

도서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던 것

을 알 수 있다. 공공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어린

이도서관 등으로 세분화되었으므로 각 시기별 

네트워크에서 핵심어로서는 두드러진 역할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작은도서관과 어린이도서

관은 일부 시기에서 핵심어 역할을 하였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1990~1994년에는 대학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전산망 구축(전산화)과 

도서관 정책업무의 문화부 이관, 공공도서관과 

장서의 부족과 그에 따른 확산의 요구 등이 언론 

보도의 중심 내용으로 볼 수 있다. 1995~1999

년에는 도서관에 정보기술의 수용과 관련된 용

어들이 이 시기 보도에서 연결중심성이 높은 

단어로 등장함으로써 도서관 정보화에 언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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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내용

순위

1990~1994 1995~1999 2000~2004 2005~2009 2010~2014 2015~2018

단어
연결
중심성

단어
연결
중심성

단어
연결
중심성

단어
연결
중심성

단어
연결
중심성

단어
연결
중심성

1 도서관 0.195 도서관 0.213 도서관 0.198 도서관 0.106 도서관 0.096 도서관 0.094 

2
대학
도서관

0.063
전자
도서관

0.107 
전자
도서관

0.091 개관 0.033 개관 0.029 운영 0.032 

3 건립 0.051 책 0.056 개관 0.061 책 0.027 운영 0.027 책 0.022 

4 전산망 0.051 인터넷 0.048 구축 0.045 운영 0.023 책 0.020 프로그램 0.022 

5 구축 0.048 구축 0.042 초등학교 0.033 행사 0.019 프로그램 0.018 개관 0.021 

6 운영 0.044 개관 0.037 중학교 0.032 
학교
도서관

0.018 행사 0.014 선정 0.021 

7 문화부 0.033 개설 0.030 
학교
도서관

0.031 
작은
도서관

0.015 모집 0.013 행사 0.015 

8 활용 0.033
서울
대학교

0.030 건립 0.030 건립 0.011 선정 0.012 독서 0.015 

9 주민 0.029 자료 0.029 책 0.030 읽기 0.010 
작은
도서관

0.010 사업 0.013 

10 확산 0.029
소프트
웨어
도서관

0.029 사업 0.030 
도서관
주간

0.009 
학교
도서관

0.009 모집 0.011 

11 고서 0.026 시스템 0.028 
디지털
도서관

0.026 프로그램 0.009 건립 0.009 공모 0.011 

12
공공
도서관

0.022 개발 0.027 추진 0.024 
어린이
도서관

0.008 
도서관
주간

0.009 개최 0.010 

13
전자
도서관

0.022 운영 0.026 운영 0.023 모집 0.008 서비스 0.009 
도서관
주간

0.010 

14 책 0.022 이용 0.026 서비스 0.023 지원 0.008 
도서관
소식

0.008 
길위의
인문학

0.010 

15 기증 0.022 대학 0.026 고등학교 0.023 활성화 0.008 지원 0.008 문화 0.010 

16 전산화 0.022 미국 0.026 시스템 0.022 풍성 0.008 수강생 0.008 
작은
도서관

0.008 

17 부족 0.022
디지털
도서관

0.024 설치 0.020 
전자
도서관

0.007 사업 0.008 건립 0.008 

18 운동 0.022 장서 0.024 정보화 0.020 추천도서 0.007 신한카드 0.007 서비스 0.008 

19 이용 0.022 설립 0.023 
TG

인포넷
0.020 개방 0.007 풍성 0.007 읽기 0.008 

20 장서 0.022 중소기업 0.023 개발 0.020 어린이 0.007 개최 0.006 
학교
도서관

0.006 

<표 6> 시기별 네트워크 출현 단어의 연결중심성 분석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2000~2004

년에는 학교도서관 및 전자도서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단어들이 높은 연결중심성을 갖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2005~2009년에는 어린이도서

관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시기로, 이와 

함께 다양한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행사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2010~2014년에는 ‘신한카드’가 핵심어로 등

장했는데, 이는 기업의 도서관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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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이외에도 ‘도서관 소식’, ‘수강생’, 

‘풍성’, ‘개최’ 등과 같이 도서관의 문화 프로그

램 확산과 관련된 내용이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은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2015~2018년에는 

‘독서’, ‘길 위의 인문학’, ‘문화’와 같은 단어들

의 연결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독

서를 매개로 한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이 이 시

기의 도서관에서 언론과 대중에게 가장 중요하

게 인식되었음을 나타낸다.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기별 주

요 관심 주제를 추출하고, 이를 대상으로 신문

의 기능적 관점에서 해당 주제에 대해 언론이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를 분석해보면 <그림 

14>와 같다. 신문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보도기

능, 지도기능, 오락기능, 광고기능으로 나뉜다

(차배근, 1997). 보도기능은 사회에서 일어나

는 사건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주

는 것이고, 지도기능은 문제제기를 통해 독자

를 설득하고 계도하여 어떤 태도나 행동의 변

화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오락기능은 독자

에게 즐거움을 주고 여가선용의 시간을 제공하

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광고기능은 상품이나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을 말한다. 

신문의 네 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언론이 도

서관 관련 주요 관심 주제에 대해 어떠한 역할

로서 보도했는지를 분석한 결과, 주로 보도와 

광고기능을 중심으로 도서관 기사를 보도해 왔

으며, 지도기능은 1990~1994년에 도서관과 장

서의 부족 문제를 제기한 내용 외에는 두드러

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도서관 기사에서 광고

기능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언론이 도서

관의 주요 홍보 채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문제 고발자 혹은 

문제 제기자의 입장에서 보도된 주제가 거의 

없는 것은 도서관에 제기할 문제가 없기 때문

이라기보다는 해당 주제에 대해 언론과 사회가 

공감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관심을 받지 못했

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즉, 이

러한 현상은, 도서관계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

되어 온 사서직 관련 문제들이 언론과 사회에

서는 도서관에 대한 주요 관심사로 인식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 

<그림 14> 시기별 언론의 주요 관심 주제와 

언론의 역할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약 

30년간의 도서관을 주제로 한 뉴스 기사 37,818 

건을 대상으로 양적 분석과 내용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언론이 도서관에 대해 어떠한 프레임

을 취해 왔는지 그 보도 경향을 분석하고자 하

였다. 먼저 양적 분석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언

론 보도량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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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주제별, 언론사 유형별 보도량을 분석하였

으며, 내용분석을 위해서는 뉴스 기사 본문 키

워드를 이용한 빈도 분석과 제목에 출현한 단

어를 이용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도서관에 대한 언론 보도의 시기별 내용 변화 

추이와 기사 속에 내재된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도서관 관련 

기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5년 단위로 분석해보면 가장 많은 양의 기사를 

생산한 시기는 2010~2014년이고, 전 시기에 

비해 보도량이 가장 크게 증가한 시기는 2005~ 

2009년이다. 주제별로는 ‘지역’과 ‘문화’, ‘사회’

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언론사 유형

별로는 지역지가 가장 많은 도서관 기사를 보

도하였는데, 이것은 언론이 지역 도서관 이슈

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또한 도서관이 언

론으로부터 문화적․사회적 기관으로 인식되

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빈도분석과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여 

실시한 내용분석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의 4대 구성요소를 ‘장서’, ‘이용

자’, ‘시설’, ‘사서’라고 할 때, 언론은 ‘사서’를 제

외한 3가지 요소에 대해 전 시기에 걸쳐 지속적

인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분석 

과정에서 상위빈도어를 가지고 도서관에서 이

루어지는 행위를 분석한 결과, ‘운영’, ‘개관’, ‘이

용’과 같은 행위들이 도출되었고, 연결중심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책’, ‘운영’, ‘개관’이 전 시기

에 거쳐 핵심어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

영’은 도서를 매개로 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

는 서비스 업무를 의미하며, ‘개관’은 도서관의 

물리적 시설과 관련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책’은 도서관 핵심 구성요소인 ‘장서’를 의미한

다. 그러나 ‘사서’는 주요 관심 주제로 다루어지

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언론은 도서관의 정보제공 기능과 교육

적 기능, 그리고 문화적 기능에 주된 관심을 나

타냈다. 기사에서 도서관 정보를 다양하게 표현

함으로써 언론은 도서관이 도서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임을 인식하고 있

으며, 정보제공 외에도 독서를 통한 교육적 기

능과 문화적 기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서관의 다양한 문화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언론은 

대중으로 하여금 도서관의 문화 서비스 제공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

셋째, 언론이 관심을 나타낸 도서관 관종에

는 시기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1994년에는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 

1995~1999년에는 대학도서관과 전자도서관, 

2000~2004년에는 학교도서관과 전자도서관, 

2005~2009년에는 어린이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을 포함하는 공공도서관, 2009~2014년, 그리

고 2015~2018년에는 작은도서관을 포함하는 

공공도서관에 언론이 주된 관심을 갖고 이들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였다. 

넷째, 도서관의 이용자 그룹은 시간이 지날

수록 점차 세분화되어 정보취약계층을 아우르

며 기사에 등장하였고, 언론이 지속적으로 가

장 높은 관심을 나타낸 이용자 그룹은 ‘어린이’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용자 그룹의 세

분화는 도서관 서비스가 세분화된 이용자 요구

를 반영하며 진화했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언론은 지도기능보다는 보도기능과 

광고기능의 측면에서 도서관에 관한 기사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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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은 주로 도서관

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보

도기능과 광고기능을 중심으로 기사를 보도해

왔으며, 도서관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고발

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지

도기능은 분석 대상 초기에 도서관과 장서의 

부족 문제를 언급한 일부 기사에서만 나타났다. 

도서관 기사의 광고로서의 기능은 도서관이 언

론매체를 홍보 채널로 적극 활용하고 기업이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설립한 도서관을 홍보하

면서 극대화되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에 대한 언론의 관심 주제 

변화 추이는 대체적으로 도서관계 이슈의 변화 

추이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서관

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도서관계 내부에서 마련

한 정책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언론의 관심을 

받고 이를 통해 대중의 인식 변화와 관심을 이

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도서관계 내부에서 지

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 

처우 문제가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이에 

따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점인데, 

이는 언론이 이 문제를 지도기능적 관점에서 바

라보지 않았거나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사서직 또는 사서교사 처우의 문제는 사회적 공

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쉽게 풀리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도서관계 내부적으로는 사서직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며, 외부적으로는 

언론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충분히 공

감함으로써 대중에 대한 여론 형성의 기폭제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언론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

성하고 이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약 30년 동안의 뉴스 빅데이터를 

대상으로 양적 분석과 빈도분석 및 언어 네트

워크 분석을 통해 도서관 분야의 뉴스 보도에 

대한 경향성을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연구 모형을 바탕으

로 도서관과 관련된 행위자를 식별하고 각 행

위자별 관점에서 언어 네트워크가 어떻게 달라

지는지 연구해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도서관과 관련된 행위자별 요구사항을 분석할 

수 있고, 이 결과는 도서관 정책 개발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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